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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에서 매일을 살아 갑니다. 

보이는대로 길들여지는 저는 가시덤불과같이 모나고, 날카로워지고, 찌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낮고 낮은 기준을 갖다 대어도 그런 자격 없는 저에게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 되지않는 눈을 들어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그리스도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십니다. 

  4월 생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ㆍ5월 셋째주(21일)에 친구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전도해주세요^^

 광고

ㆍ전반기 성경암송 13구절을 암송하는 친구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ㆍ 개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심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ㆍ최세영 선생님의 결혼식이 이번주 툐요일(29일) 

    오후1시 아트라움 4층 라베네홀에서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ㆍ이채운 (4월13일)

ㆍ최노선 (4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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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고난예배

ㆍ신앙고백  

ㆍ찬양 

ㆍ대표기도 

ㆍ성경봉독 

ㆍ말씀

ㆍ기도 

ㆍ헌금 

ㆍ헌금기도 

ㆍ반별모임 

ㆍ광고 

ㆍ축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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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내게있는 향유 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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